[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Ty



[image: image4.png]At AL )
é%’l% b 21,






�





















































KT노사는 4월 15일(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 마을을 찾아 고려인 50가구에 새봄맞이 희망박스를 증정했다. 





KT UCC 기금으로 마련한 이번 희망박스 전달식은 생필품 및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KT 상생협력단장 장병관 상무, 고려인 마을의 신조야 대표, 이천영 목사 등이 참석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이 날 광주 고려인 마을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과 고려인 문화 이해의 영역을 확장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사업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후손들이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일상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이질감 없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미약하나마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도 “고려인은 일제 강점기에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산을 정리한 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정든 고향을 뒤로한 채, 러시아 연해주와 북간도로 떠났던 여러분의 소중한 핏줄”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체적인 어린이집 운영, 고려인마을 쉼터, 고려인 마트, 여행사를 운영하며 살아남아, 자랑스런 한민족의 후예 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KT 노사공동 ‘희망박스’ 전달식�UCC를 통한 “다양한 고려인 지원활동 지속 전개” 약속





[제15 - 144호]


2025년 4월 15일(화)








